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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an be redefined as religious literacy in response to a growing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society. Although religion continues to shape public discourse, ethical judgment, 

and social conflict, religion-related courses are often marginalized because they are 

misconstrued as faith transmission.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religious literacy 

in religious education and to propose its public rationale and instructional directions within 

general education.

[Contents] First, the study analyzed chang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nd the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Second, it reviewed the concept of religious literacy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education. Third, it examined the publicness of religious literacy from a 

civic-education perspective; and fourth, it analyzed directions for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based on prior research.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three directions: shifting from doctrinal listing to contextual 

understanding; setting critical reflection and dialogic competence (rather than persuasion) as 

learning outcomes; and structurally linking instruction to civic outcomes such as deliberation, 

mutual respect, and hate-prevention. These implications support outcome-based curriculum 

design and provide a conceptual foundation for future course development and empirical 

evaluation.

[Keywords] Religious literacy, General education, Civic education, Publicness,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Hate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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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 방향 탐색

윤옥한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담론과 사

회 갈등, 윤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이 ‘신앙 전수’로 

오해되어 주변화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교양교육 맥락에 적합한 ‘종교 문해’ 교육의 개념․공

공성․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첫째,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와 종교 교육의 과제, 둘째, 종교 문해 개

념의 종교 교육학적 검토, 셋째,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종교 문해의 공공성, 넷째, 대학 교양

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선행 연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성은 민주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의 준거로 정리하고, 이를 교양교육 성과 논리와 연결하였다.

[결론]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제가 아니라 다원사

회 시민의 사회 이해와 공적 삶 참여를 위한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째, 교리․제도 나열 중심에서 맥락 이해 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신앙 권유가 아닌 근거 기

반 성찰과 대화 역량을 학습 성과로 명시하며, 셋째, 숙의․상호 존중․혐오 예방의 시민교육 

성과와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종교 문해, 교양교육, 시민교육, 공공성, 상호 종교 이해, 혐오 예방

Received January 05, 2026 / Revised March 19, 2026 / Accepted March 19, 2026



Okhan Yoon

- 3 -

Ⅰ. 서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종교적 배경을 전제로 설명될 수 없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

환되고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종교 지형은 이주민 증가와 

글로벌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종교 전통과 신념 체계가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는 개인의 내적 신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 문화적 가치 형

성, 윤리적 판단 등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

는 역할을 고려할 때,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능력은 현대 시민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으

로 요청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와 달리 종교에 대한 공적 이해 수준은 이에 상응하

여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는 여전히 비합리적 신앙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축소되거

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단순화되어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를 

공적 토론과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종교에 대한 체계적 이해

의 결핍은 혐오 표현과 종교적 편견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Park, 2023: 72; Seong, 2024: 

82).

이러한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학생들은 종교와 관련된 사

회적 쟁점과 담론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

인 학습 경험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동시에 심화하

는 양상이 나타나며, 종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배제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문맹률 증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이 구조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a, & Youn, 2022: 82).

대학 교양교육은 중요한 공적 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 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지식 이전에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판단 역량, 시민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복

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

라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 역시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종교 교육은 특정 신앙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시민

의 사회 이해 능력을 확장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필요성을 가진다

(Kim, 2025: 17-41; Na, & Youn, 2022: 81-99; Na, & Youn, 2019: 119-142).

그런데도 실제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서 종교 관련 교과는 여전히 교육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 교양교육은 신앙 교육이나 선교 활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학문적․교육적 영역이 아닌 사적 신념의 문제로 간주해 왔

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양교육의 제도적 축소와 형식화를 초래하며, 교양교육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종립대학의 경우 종교 교양교육은 대학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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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수단과 보편 교양교육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종교 교육

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Kim, 2020: 136; Lee, 2025: 156; Kim, 

& Choi, 2024: 117; Park, 2014: 146; Yoon, 2016: 202).

최근 종교 교육학 및 교양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개념으로 ‘종

교 문해(religious literacy)’가 주목받고 있다.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신앙적으로 수용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

하는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서, 공적 담론 형성과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이룬다. 나아가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혐오와 배제를 예방하고, 종교적 차이를 갈등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문해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재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Park, 2023: 42; Park, 2025: 72; Seong, 2024: 81; Shin, 2017: 

521-543).

이와 같은 관점은 종교 교육이 종교 간 이해와 공존을 촉진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를 배타적 신념 체계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은 상호 종교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대학 교양교육의 공적 목표와

도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협력 종교 교육이나 상호 종교 교육의 가능성을 통해 이론

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종교 문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

한다(Kim, 2023: 154; Lee, 2021: 65; Lee, & Yun, 2025: 65-82).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선행 연구 논의를 토대로, 대학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

교 문해 교육의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정리하고 그 공공적 의미와 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종교 교육이 더 이상 신앙 전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

교․다문화 사회에서 시민 역량을 형성하는 핵심 교양교육의 한 요소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밝

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와 종교 교육의 과제, 둘째, 종

교 문해 개념의 종교 교육학적 검토, 셋째,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종교 문해의 공공성, 넷째,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연구 문제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

제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향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종교 문해 개념과 종교 교육학적 개념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체계를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를 사회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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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으로 논의된다. 특히 종교 문해를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적 이해 능력으로 위치시키는 논의는 종교 문해가 단

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해․해석․성찰의 능력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종교 

문해를 종교 교육의 목적 논의(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와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종교 문해

가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를 재정렬하는 개념임이 제시된다(Park, 2023: 71-72; 

Seong, 2024: 82). 이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관련 교과가 오랫동안 ‘신앙 교육’으로 오해되며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논의나 채플 및 기독교 교양과

목 운영을 다룬 연구들은 종교 관련 교과가 교양교육의 목표와 접속하지 못할 때 제도적․운영

적 차원에서 축소되거나 형식화될 위험을 제기한다. 나아가 종립대학의 종교 교양교육 사례 연

구는 종교 교양교육이 대학의 정체성 구현과 보편 교양교육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속에 놓인

다는 점을 보여주며 종교 교육을 교양교육의 언어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Kim, 2020: 

135; Yoon, 2016: 199).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문해는 전통적 종교 교육(신앙 공동체 내부의 형성 논리)과 대학 교양

교육의 공적 목표 사이를 연결하는 재정의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종교 문맹의 확산이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논의됐고,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방향이 

탐색되어 왔다는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즉,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신앙을 형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쟁점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

는 교육으로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문맹률 증가에 대한 진단과 교양교육으

로서의 종교 교육 개선 논의에서 확인된다(Na, & Youn, 2022: 81).

또한 종교 문해는 종교 교육을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과제와 접속하는 교육적 프레

임을 제공한다.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단일 종교 중심의 관점이나 가치 

판단으로 흐를 때, 교양교육은 공존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공적 교육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의 교육적 수용을 논의하며 협력 종교 교육의 관점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 개신교 대학 교양 교과가 상호 종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교 문해가 지향하는 ‘이해․대화․공존’의 교육 목표

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Kim, 2023: 153; Lee, 2021: 67).

종교 문해가 ‘종교 교육과 종교학 교육을 매개’한다는 논점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제로 어

떤 내용과 방법으로 종교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설계 문제와 결합할 때 더 분명해진다. 예

컨대 성서 교육을 교양교육의 방법론으로 재구성하려는 논의나, 스토리텔링․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해 교양 성경 수업을 설계하려는 연구는 종교 관련 내용이 신앙 고백의 장이 아니라 교양

교육의 학습 경험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세속화된 대학에서 성서 교육을 

어떻게 교양교육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성서를 교양교육의 ‘고전’으로 재위치 시켜 종교 문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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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가능성은 종교 문해가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학적 개념임을 시사

한다(Kim, 2016: 41; Choi, 2016: 15; Cho, 2025: 179; Min, 2020: 567).

마지막으로 종교 문해의 종교 교육학적 의의는 공공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교에 대한 무지

와 감정적 반응이 결합할 때 혐오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은 종교 문해 교육이 단지 ‘지

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존의 조건을 다루는 교육임을 보여준다. 특히 종교 문해 관점에

서 이슬람 혐오를 분석한 연구는 종교 문해가 편견과 배제의 구조를 해석하고 완화하는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종교 문해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갖는 공공적 필요성을 강

화한다. 

종합하면 종교 문해는 첫째, 종교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석하는 역량으로서의 개념적 

성격, 둘째,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오해와 주변화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 재정의의 준거, 셋

째,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상호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 방향, 넷째, 교과 내용과 교수

학습 설계를 포괄하는 교육학적 확장성, 다섯째, 혐오․편견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성의 근거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에 적합한 종교 교육학적 접근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Ⅲ. 종교 문해의 공공성

다원사회에서 시민은 서로 다른 신념과 세계관을 지닌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이 공존

은 단순한 ‘관용’의 선언만으로 성취되기 어렵다. 공존은 타자의 신념이 사회적 규범과 관행, 

정책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공적 토론에서 이를 적

절히 다룰 수 있는 인지적․윤리적 역량을 요구한다. 종교 문해는 종교를 개인의 내면적 신앙

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갖는다(Park, 2023: 41; Seong, 2024: 

81).

시민교육 관점에서 ‘공공성’은 특정 집단의 신념을 확산하거나 특정 전통을 우선시하는 목적

이 아니라 민주적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해․판단․책임의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적 정당성을 의

미한다.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종교 교육이 종종 신앙 전수로 오해되는 배경에는 종교 교육이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 형성 목표와 결합해 운영되어 온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양

교육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 수용이 아니라 사회를 읽는 해석 능력과 시민적 판

단력의 형성이다. 종교 문해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의 목적을 ‘신앙’이 아니라 ‘이해와 성

찰’로 재배치함으로써 종교 교육을 공적 교육의 언어로 정당화하는 개념 틀을 제공한다(Na, & 

Youn, 2022: 82; Park, 2014: 143).

이러한 정당화는 곧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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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공공성의 준거를 민주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의 세 축으로 정리한다. 세 준

거는 각각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다원사회 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를 종교 문해 교육에 연결하는 

논리적 장치이며,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교육적 정당성을 체계화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첫째, 민주적 숙의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종교가 공적 의제와 빈번히 접속하는 

현실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이해․판단 역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종교는 개인

의 윤리 판단과 공동체 규범, 사회운동과 정책 선호 등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

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 언어와 상징이 공적 담론에 등장한다. 종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을 

때 시민은 종교 관련 주장들을 사실 판단(무엇이 사실인가?), 가치 판단(무엇이 바람직한가?), 

규범 판단(무엇이 정당한가?)으로 구분해 숙고하기 어렵고, 공적 토론은 감정적 동원이나 단순

한 진영화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 종교 문해는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

회 쟁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시민교육의 핵

심 과제인 숙의 역량 형성에 직접 결합한다(Na, & Youn, 2022: 82; Park, 2014: 143).

둘째, 상호 존중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종교적 차이를 제거하거나 동일화하는 것

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적 태도와 소통 역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

다. 다원사회에서 시민성은 ‘차이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차이와 함께 사는 능력’으로 재구

성되어야 하며, 종교 문해는 타자의 신념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방식과 종교 간 공

존을 촉진하는 협력적 접근의 가능성은 종교 교육이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의 언어로 기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대학 맥락에서도 교양 교과 차원에서 상호 

종교 교육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이 공적 교육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Kim, 2023: 153; Lee, 2021: 65).

셋째, 혐오 예방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편견․차별․혐오의 확산을 예방하는 교

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종교에 대한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에 그치지 

않고 종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적 반응을 촉발해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러한 왜곡된 인식은 혐오 표현과 낙인, 배제 논리를 정당화하는 토양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종교 문해 관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담론을 분

석한 연구는 종교적 무지와 감정(혐오․공포)이 결합할 때 배제와 차별이 강화될 수 있음을 문

제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해석 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온라

인․미디어 환경에서 종교 관련 담론에 빈번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학습 경험이 부족할 

경우 단편적 정보와 자극적 서사가 인식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종교문맹률 증가 문제를 제기

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이 대학 교육 맥락에서 확인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

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혐오와 편견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처방이 아니라, 혐오가 생성되는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84 (2026)

- 8 -

인지적․정서적 조건을 약화하는 예방적 공공 교육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Park, 2025: 71).

이상의 세 준거를 통합하면,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공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판단 

역량(민주적 숙의), 종교적 차이를 공존의 과제로 전환하는 해석․소통 역량(상호 존중), 종교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혐오를 예방하는 교육적 기능(혐오 예방)이라는 논리 구조로 정리된

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신앙 전수라는 오해를 넘어 시민교육의 목표

와 직접 접속하는 공적 교육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의 교육적․사

회적 의미를 강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Na, & Youn, 2022: 82; Park, 2025: 71).

마지막으로, 종교 문해 교육이 실제로 공공적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선언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종교 관련 교과가 교양교육 과정에서 주변화되는 배

경에는 종교 교육이 신앙 교육이나 선교 활동으로 오해되는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양교육의 제도적 축소 또는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앙 전수’와 ‘이해 교

육’의 구분이 교육과정 수준에서 명료화되어야 하며, 학습 성과 또한 시민교육의 언어로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 이해, 종교와 사회 쟁점의 관계를 해

석하는 비판적 사고, 종교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대화 역량, 혐오․차별을 식별하고 대

응하는 윤리적 판단 역량 등은 종교 문해 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교양교육 성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종교 문해의 의미와 역할을 종교 교육의 목적 논의와 연결해 검토한 연구는 종교 문해를 

사회적 활용을 전제한 ‘역량’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교양교육 설계의 준거로 활

용될 수 있다.

Ⅳ.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

대학 교양교육은 전통적으로 전공 중심 교육을 보완하는 기초 교육의 역할로 이해됐다. 그러

나 고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대학의 공적 책무에 대한 요구 증대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은 단순한 기초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 

시민성, 사회적 책임,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판단 역량을 함양하는 핵심 교육 영역으로 재

정의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직업 훈련이나 지식 전달에 국한된 기관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공적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Park, 2014: 143; Na, & Youn, 2022: 

81).

이러한 관점에서 교양교육은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지닌 타

자와 공존하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기르는 장으로 이해된

다. 특히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교는 더 이상 주변

적 주제가 아니라 사회 이해를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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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화, 윤리,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역사적으

로도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 형성에 깊이 관여해 왔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현대 사

회를 충분히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Kim, 2023: 153; Park, 2023: 41).

그런데도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오랫동안 신앙 전수나 종교적 헌신을 목적으로 하

는 교육으로 오해받아 왔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육을 학문적․교육적 영역이 아닌 사적 신

념의 문제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종교 관련 교과는 교양교육 과정에서 선택

적이거나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교 교육의 교육적 

목적보다 제도적 관행이 강조될 때 수업의 형식화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교 교

양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Park, 2014: 

143-144; Yoon, 2016: 199).

종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종교 교양교육은 대학의 건학 이

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보편 교양교육의 성격도 동시에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종교 교양교육은 선교적 목적과 학문

적․교육적 목적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과제는 불교계 

및 개신교 종립대학 사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종교 교육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

함을 시사한다(Kim, 2020: 135; Lee, 2025: 153).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표 1>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 특히 최근 연구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중심에서 벗어나 종교 문해력 함양과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공적 교육 목표로 재구성하고 있다. 다종교․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종교 교양교육

은 사회 갈등 완화와 시민 역량 형성의 핵심 교육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립대학을 포함

한 대학 전반에서 교육과정․교수학습 방법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

양 교육 전체 차원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통합․모형화한 연구는 아직 제한

적이다.

최근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종교 교육은 특정 종교를 신앙적으로 수용하도

록 유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동시에 심화하는 현상은 종교 문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편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됐

다(Lee, 2025: 1-16; Lee, 2017: 101-124; Park, 2023: 42).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

앙 실천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종교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작동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서, 공적 담론과 사회적 소통의 토대를 형성한다. 나아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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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연구 초점 제목 기반 핵심 내용 종교 문해/교양교육 시사점

2014 박숭인
기독교 교양교육 

의미 재정립

기독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재정의/재정립

교양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정

당성을 시민교육 언어로 재구성 

필요

2016 김학철
교양 성서 

교육 방법

‘시각적 읽기’를 활용한 교양 

성서 교육 방법론

종교 텍스트를 해석․표현 중심 

문해로 설계 가능

2016 윤성민
채플․기독교 

교양과목 운영

채플/기독교 교양과목 운영의 

효율성․운영 방안

운영․거버넌스․성과관리 설계

가 공공성 확보에 중요

2016 최영현
성경 교수법

(기술 활용)

스토리텔링․프레지 기반 교

양 성경 교수법

학습자 참여형․매체 기반 문해 

수업 설계 가능

2017 신승범 기독교 인성교육
인성 개념 도출 및 인성교육 

방향 제언

종교 문해를 윤리․인성(시민성)

과 연계 가능

2017 이은성
기독교대 

인성교육 운영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 

운영 전략

교양과정 내 통합 운영 모델 필

요

2019
나권수․

윤재근

종교 문맹

(문해 필요성)

종교문맹률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 종교 교육 과제․전망

종교 문해의 사회적 필요성(공공

성) 문제 제기 기반

2020 김은영
불교 종립대학 

교양 종교 교육

동국대 사례 중심 종교 교양

교육 현황․과제

종립대학에서 정체성 vs 보편 

교양 긴장 조정 필요

2020 손동현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

종교 교육을 교양교육으로 

정당화/정의

종교 교육을 교양 성과(역량)로 

재정식화하는 논리 제공

2020 민경식
세속화․대학 

성서 교육

세속화된 대학에서 성서 교

육의 방향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아닌 교

양 이해 교육으로 재배치 필요

2021 이인경
상호 종교 교육 

가능성

다종교 사회에서 개신교대 

교양 교과의 상호 종교 교육 

가능성

종교 문해를 상호이해․공존 교

육으로 확장 가능

2022
나권수․

윤재근

현황 분석․

개선 방안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양 차원에서 종교 교육의 시

민교육 기능 명료화 필요

2023 김진영
다문화사회 협력 

종교 교육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의 교육

적 수용(협력 종교 교육)

종교 문해를 다문화 공존/협력 

학습과 연결 가능

2023
양지영․

최준규

가톨릭 초등 

종교 교육

가톨릭 초등학교 종교 교육 

실태와 원리

‘원리/실태’ 논의는 문해 교육의 

목표-내용-방법 종합성 설계에 

참고 가능

<표 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종교 문해 교육 관련 연구 

<Table 1> Research on Religion and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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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연구 초점 제목 기반 핵심 내용 종교 문해/교양교육 시사점

2023 박범석
종교 문해력 

진단․개념

다종교 사회 종교 문해력(역

량 개념․성격․함의)

종교 문해를 핵심 역량 모델로 

정식화하는 근거

2024 성해영
종교 문해력 

의미․역할

종교 문해력 의미와 역할(종

교 교육 목적 논의)

종교 문해의 목적론/공공성 정당

화 논리 제공

2024
김현우․

최보라

기독교대 

교양과정 모형

소규모 기독교대학 교양교육 

과정 모형 연구

대학 여건 맞춤형 교육과정 설

계(모형화)

2024 조성훈
종교 교양과 

‘마음공부’

감정․공감․취사 중심 종교 

교양교육 논의

종교 문해를 정서․공감․성찰 

역량으로 확장 가능

2024 유선희
종교 교과 

‘고유성’

2022 <삶과 종교> 교육과정 

비평적 고찰

종교 문해 설계에서 교과 정체

성/내용 범위점검필요

2024 정문선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와 종교 교육 유형

다원사회에 적합한 종교 교

육 유형 탐구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유형화/모

델화하는 이론 자원

2025
이종철․

윤태홍

고교학점제와 

종교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종

교 교육 현황․과제(기독교 

학교)

제도 변화 속 종교 교육의 과목 

운영/이수 구조 쟁점 제공

2025 이성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 교육

(원불교 종립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종교 교육 현황․활성

화 방안

문해 교육이 교육과정 정책 변

화와 연동되어야 함

2025 김경이

고교 ‘삶과 종교’ 

교과서 기반 

종교 교육

고등학교 교양교육과 종교 

교육(교과서 중심)

종교 문해의 내용 구성(교과서/

텍스트)설계 근거

2025 황진수
종교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중심 ‘종교적 상상력’ 역할

문해 교육을 상상력/도덕 판단/

서사 이해로 확장 가능

2025 이인경
종립대학 

종교 교육 정체성

개신교 종립대학 종교 교육 

정체성

정체성 교육과 교양․시민교육

의 경계/원리 정교화 필요

2025 조내연
성서(고전)와 

종교 문해

교양교육에서 고전으로서 성

서(문해 함양 과제/가능성)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문해 역

량(해석/비판) 강화

2025 박범석
이슬람 혐오와 

종교 문해

이슬람 혐오에 대한 종교 문

해 접근(사례 중심)

종교 문해의 혐오 예방/공공성 

기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표 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종교 문해 교육 관련 연구 (계속)
<Table 1> Research on Religion and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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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문해의 결핍은 혐오와 배제의 정서로 쉽게 전이될 수 있으며, 종교 문해 교육은 이러한 사

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Park, 2023: 42; Park, 

2025: 72; Seong, 2024: 8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신앙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이해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종교를 둘러싼 다양

한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종교적 차이를 갈등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종교 교육은 상호 종교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

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양교육의 공적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Kim, 2023: 

153; Lee, 2021: 65). 결국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는 

종교 교육 자체의 존립 여부를 넘어, 대학이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느냐는 질문과 직결된

다. 종교 교육을 사회 이해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한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대학 교양교육의 주변적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교육 자원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Park, 2023: 41; Na, & 

Youn, 2022: 8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기보다, 다원사

회 시민이 사회를 이해하고 공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 논의는 특정 종교의 교리․

규범․의례 자체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종교 전통들에 내재한 보편적 가치 지향을 교양의 

언어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교 문해를 “신앙 전수”가 아닌 “교양 성과”로 재배

치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 

문제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이해․판단․책임 능력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교양교육의 

성과 논리와 결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Cho, 2024: 83-98; Jung, 2024: 185-208; Son, 2024: 

1-20). 

첫째, 종교 문해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맥락 이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종교 교

리나 제도에 대한 단순 나열은 학습자가 종교를 고정된 실체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고 현실 사

회에서 종교가 형성․변동․상호작용을 해 온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반

대로 맥락 이해 중심 설계는 종교를 사회현상으로 해석하는 틀(역사적 조건, 문화적 배경, 사회

적 기능과 갈등 양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해석 역량’으로서의 문해를 구

성할 수 있다. 또한 종교 교과의 ‘교과적 고유성’을 검토한 연구가 종교 이해에서 학습자 이해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탐구 대상(초월/실존의 문제), 진술 체계(형이상학․초월 논거), 탐구 

방식(삶 중심․관계적․실천적․경험적 탐구)의 차원을 제시한 점은 종교 문해가 사회과학적 

정보 제공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 경험과 의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루는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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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뒷받침한다(Hwang, 2025: 17-38; Na, & Youn, 2022: 81; Park, 2023: 41; Yoo, 2024: 

217-242). 

이 전환이 실제 교육과정으로 구현되려면 ‘목표-내용-방법-성과’의 정합성을 갖춘 설계 원리

가 함께 요구된다. 가톨릭 초등학교 종교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학교․교사에 따라 목

표․내용․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를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을 위해 인간화, 문화적 

접근, 교육화, 공동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 교양 맥락과 교육 단계가 다르더라

도, 종교 문해 교육이 단편적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인간 이해-문화 맥락-삶의 적용-공동체적 대

화”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교수자 역량․지원체계가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Yang, & Choi, 2023: 327-354). 

둘째, 종교 문해 교육은 신앙 권유나 가치 주입이 아닌 비판적 성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대

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관련 교과가 주변화되는 핵심 배경에는 종교 교육이 신앙 전수 또는 선

교 활동으로 오해되어 공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온 문제가 놓여 있다. 이에 종교 

문해 교육은 ‘어떤 종교가 옳은가?’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종교 현상을 근거 기반으로 해석

하고(사실 판단), 공적 기준과의 관계를 따져보며(규범 판단), 자신의 판단을 책임 있게 구성하

는(윤리적 성찰) 학습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종교 교

육 유형을 탐구한 연구가 종교를 공적 영역(공론장)과의 접속 속에서 “지식으로 다루되”, 표층

적 차이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의 만남․상호 존중․열린 대화를 통해 자기 이해와 공공

적 잘 삶의 포용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성찰 목표

(대화․숙의․자기성찰)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Jung, 2024: 185-208; Park, 2023: 41-67). 

셋째, 종교 문해는 시민교육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종교 

내부의 문제’로 폐쇄하지 않고, 민주주의․인권․다문화 공존 같은 교양교육 핵심 주제들과 종

교 현상을 연결함으로써 교육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적 의제에서 종교적 언어와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시민은 종교 관련 주장들을 

사실․가치․규범의 층위로 분해해 숙고하기 어렵고 공론장이 감정 동원이나 진영화로 기울 위

험이 커진다. 따라서 종교 문해 교육은 공적 토론 참여 능력(숙의), 타자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대화 능력(상호 존중), 편견․혐오의 확산을 완화하는 판단 능력(혐오 예방)을 시민교육 성과로 

명시하고, 수업 설계를 그 성과에 맞춰 조직할 필요가 있다(Jung, 2024: 185-208; Na, & Youn, 

2022: 81-99; Park, 2023: 41-67). 

종합하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첫째, 교리 나열을 넘어 종교 현상의 형성․

작동 맥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둘째, 신앙 권유가 아니라 근거 기반 성찰과 대화 

역량을 학습 성과로 삼으며, 셋째, 민주적 숙의․상호 존중․혐오 예방의 시민교육 성과와 구

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의 영역

에 고정하는 관성을 넘어, 다원사회 시민이 공적 삶에서 종교적 쟁점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판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84 (2026)

- 14 -

단하도록 돕는 교양교육의 공공적 과제로 재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의사결정, 문화적 가치 

형성, 윤리적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대학 교육 현장에서 종교 이해가 충

분히 체계화되지 못해 종교 문맹과 편견․혐오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였다. 특히 대학 교양교육이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시민적 책임을 핵심 목표로 재정의되는 

흐름 속에서,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로 오해해 주변화하는 관행을 넘어설 교육적 준거로서 

‘종교 문해(religious literacy)’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정리하고, 그 공공적 의미와 교육 방

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

제로 제시하는 접근이 아니라, 다원사회 시민이 공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회 이

해를 위한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민주

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이라는 세 준거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숙의’가 아니라 

‘민주적 숙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종교 문해의 공공성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합리적 토론 

일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념, 정체성, 문화, 권력의 문제가 중층

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므로, 숙의의 장 역시 참여의 평등, 소수자 보호, 차이의 존중, 공적 

정당화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서로 다른 종교․비종교

적 주체들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상호 비판 가

능한 언어로 제시하는 민주적 숙의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주적 숙의는 교육 현장에

서는 다양한 관점의 참여 보장, 경청과 반론의 규칙 설정, 종교 관련 공적 쟁점에 관한 사례 

토론, 역할 바꾸기와 합의안 작성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 준거들은 종교 문해를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이해․판단․책임 역량을 형성하는 시민교육 과제로 위

치시키며,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의 언어로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실천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교

리․제도 나열 중심에서 벗어나 종교 현상이 형성․변동․상호작용을 해 온 맥락 이해 중심으

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신앙 권유/가치 주입’이 아닌 근거 기반의 비판적 성찰과 대화 역량

을 학습 성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인권․다문화 공존 등 교양교육 핵심 주제와 

결합하여 시민교육 성과(숙의․상호 존중․혐오예방)로 구조화해야 한다. 이는 종교 교육의 존

립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이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교양교육의 근본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재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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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는 교육과정 설계 차원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종교 문해를 ‘목표-내

용-방법-평가’의 정합성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학습성과를 시민교육 언어(사실․가치․규범 판

단, 공론장 토론 참여, 혐오․차별 식별과 대응 등)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앙 전수’

와 ‘이해 교육’의 경계가 제도․운영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될 때, 종교 관련 교과의 공적 정당

성과 수업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셋째, 교수자 역량 및 지원체계(교수학습 자료, 토론 규범, 

갈등 중재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설계)가 확보될 때 종교 문해 교육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교육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이론적 탐색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종교 문해’ 교과목/모듈의 시범 설계와 운영, 학습성과(숙의 역량, 상호 존중 태도, 

혐오 예방 판단)의 측정 및 질적 변화 분석, 종립대학과 비 종립대학 맥락에서의 적용 차이(정

체성 교육과 보편 교양의 긴장)를 비교하는 경험적 연구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의 틀에서 분리해 시민교육의 공적 과제로 재정립하고,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

교 문해 교육의 개념․공공성․방향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과정 

논의의 기초 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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